
L P용 PVC 수요 50% 감소
CD 대체 및 슈퍼 3 0 1조 영향…월 1 0 0여톤 그쳐

최근 L P (음반)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9 3년 상반기 PVC Copolymer 사용량이 9 2년대비 5 0 %에 가까

운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. 

이는 기존의 L P수요가 점차적으로 CD 및 T a p e로 전환하고 있으며 미국의 슈퍼3 0 1조에 따라 국내

음반업계가 위축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. 

현재 국내 L P생산기업은 지구레코드,오아시스,서라벌,한국음반 등 2 0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L P

를 자체 생산하는 기업을 1 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이는 L P생산으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대부분 O E M에 의존하거나 설비도 매각하는 상황이어서

현재까지는 부도기업은 없으나 올해 9월부터 발효되는 슈퍼 3 0 1조의 영향으로 고가의 로얄티를 부

담해야 하기 때문에 도산기업의 발생도 우려하고 있다. 

또한 기존에는 음반 취입시 대부분 L P를 사용하였으나 최근 소형 카세트레코더의 보 급 확산으로

수요감소를 부채질하고 있다. 

한국음반협회에 따르면 연도별 LP 생산량은 9 0년이후 계속 감소되어 왔는데 8 9년 1 5 0 0만개에서 9 0

년 1 6 0 0만개로 9 0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왔으나 9 1년 1 5 5 0만개, 92년 1 1 9 3만개로 감소됐으며 상

반기에도 약 5 0 0만개로 추정되고 있어 향후 클래식·고전음악용 L P로만 명맥을 유지할 것으로 보

이고 있다. 

이에 P V C도 호황기 때 연간 2 5 0 0 ~ 3 5 0 0톤 사용됐으나 9 2년 하반기부터 감소현상이 두들어져 9 2년

월 2 0 0여톤 수준에서 현재는 1 0 0여톤으로 감소되었다. 

L P는 Paste Copolymer로 생산하고 있는데 럭키의 LC 051R, 705R 및 한양화학의 C P - 4 5 0 , 7 0 5를 1대1

의 비율로 블랜드해 생산하고 있다. 가격은 각각 톤당 1 0 5만원, 92만원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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